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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탄 새벽 미사 / 
가툴릭 기도시 P 229 

b(1) 개회식 
입당솜 큰 빛이 오늘 우리 위에 비치리니， 주닝이 

우리를 위하여 나겼도마. 그 이픔 요하신 분， 하느닝 ， 
영화의 입금， 영원한 아버지라 하리니， 그의 나라는 끝 
이 없￡리 라. 

(2) 발씁의 전례 
口제 1독서 (이사야 62 : 11-12 , 경향잡지 p 87) 
보라 네 쿠세주 요신다. 
口흥계송 ? 우리 위해 주닝이 탄생하셨A니 우리 위 

해 오늘 광녕이 비치러랴. 

주께서 왕하시니 ， 땅이여 춤을 추라 .하고 않응 성들도 
기꺼 워하라.하늘윤 당신 정 의률 두루 알리고 j만빽성윤 
그 영광을 우러러 보오다 . ‘@ 
디져12독서 (디도 3 : 4-7 , 성서 P 492) 
당신 사랑A혹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口알웰루야 알렐루야. 하늘 높윤 굿에는 천주께 영팡 
땅에서는 막음이 착한 이에게 영화. 알헬루야. 
디북올(루까 2: 15-20 , 성서 P 127) 
옥동률운 마리 아와 Jt생과 아기률 보았다. 

口심자톨의 기도 
(3) 성찬의 전례 口롤린 민성찬식 

口염성쩌|솜 시옹의 왈아 기빼하라. 예루살랩의 향，0)­
환호하라.J;I..라， 주써l 주 거북한 임금닝이 A시도다. 

3. 성탄 낳 미사 
가몰릭、 기 도서 P 231 

(1) 개회식 
딘입당솜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태어냐고， 우리릎 위 

하여 아들이 추어졌A니 ， 그는 주권을 어깨에 메시고， 
그의 이즘은 풀라운 의건의 사자라 일컬~리라. 

(2) 말씀의 전례 
口제 1독서 (이사야 52 : 7-10，경향장지 p 87) 
온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넙율 씌오리라 . 

• 딘흥계솜 @ 땅 끝마마 우리 주의 구원하싱 ‘을 모두가 
우려러 보았도다 . ‘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 달려 들어라.요한’ 일을 당상 

이 하시었도다 .당신의 오흔 손이， 거룩하신 그 팔이 당 ’ 
신의 승리 를 마련하였도마. @‘ 
口제 2독서 히 브리 1: 1-6 ，성서 p 496) 
하느님은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 게 말씀하셨도다. 
口알뱉루야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률 위해 밝았 

‘으니 ，만백성들아 와서 주닝께 예배드러세 .요늘 큰 빛야 
에상에 내리졌도다. 알켈루야. 
디복륨 (요한 - 1 ，: 1- 18 , 성서 p 202) 

, 말씀이 사랑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케시도다. 
디십자롤의 기도 

(3) 성찬의 전 례 í.J볼헌 !그영성체솜 

디영성체송 땅 끝마마 우리 주의 쿠원하심을 모두7r 
우러 러 J;I..~도다 . r-' 

천 례 옳옳 
1. 성탄 밤 미.A. (25앨 Ã}정〉 

(l) 개회식 
가폴럭 기 도서 P 227 

口일담송 냐에케 이르시는 주닝의 말씀， “너는 내 아 
들， 요늘 너 률 낳았노라” 

(2) 말씀의 천례 
口제 1독서 (이 λ 야 9: 24 ，경향장지 p 86) 
우리툴 위하여 아들이 주어졌도다 

디흩계송 @ 우리의 쿠써주 그리스도 오늘 탄생하셨노다 
새로운 노래률 주께 불러드라라.온 누리여 ， 야빼쩌 도 

래불러라.주께 노래률 불러드려라， 그 이릎 찬미하라 . _@ 
口저12독서 (다도 2 : -11- 14 ，성서 p 493) 
하느닝 의 은총이 요든 사랍에 게 나타났도다. 
o말뱉루야 알렐루야. 너회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노니 
우리의 쿠세주 그리스도 오늘 단생하셨도마. 알렐루야. 
딘복옵 (루가 2: 1-14성서 p 126) 
너회률 위하여 ..2.늘 구세주 탄생하셨다. 

디십자률의 기도 (공홈) 
1. 성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구원올 

위해 사랑이 되신 당신의 참풋을 온 인류가 알아둘어 청 
. 탄의 즐거 웅올 함께 나누게 하소서 . @주여 

2 . 가난하게 태어 냐신 그리스도여， 우리는 아칙도 가 
남의 참뭇을 알지도 뭇하고， 가난한 이 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줄도 모르옵니다. 우려의 마홈을 녹여 주시어 가 
난한 형제와 사랑을 함쩨 냐눌 줄 알게 하소서. @ .. 

3. 억눌린 자의 위로이신 그러스도여 ， 이 즐거운 성 
탄절에도， 당신의 진리와 정의를 주장하다가 아칙도 고 
흥중에 신음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냐이 다. 우리는 약하 
고 비 경하여 그들과 동참을 뭇했￡냐 마음A로라도 그들 
과 함께 있께 하소서 . @ 

4 영화의 주 그리스도여 ， 당신의 평화로 우리 모두 
/ 가 형제애를 나눌줄 알게 하소서 . @ 

(3 ) 성찬의 ‘ 전 려l 딘롤혐 더섬찬석 

口영성체송 말씀이 사랑이 되시니， 우리는 그 영광융 
보었노라. 



(2) 숲 정 이 

口1975념 성탄 메시지口 

사.랑의 공동체로써 캉생-의 씬배를 새롭꺼1 하자 

성단절 8일 동안에 우리는 자주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감탄하올 교환이 여 ! 
인류를 창조하신자 
영혼과 육신을 취하시 고， 

동성녀에게서 태어나시니 
우리에게 그의 천주성올 주시도다J ’ 

기볕 성탄을 앞이한 교혈자매 여러붐! 、

우리 다 함께 베플레행 동굴을 찾아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를 경배합시다. 
축복딸은 이 밤에 태어낸 천상아키는 냐자렛의 한 부 

안의 아들， 그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마위로， 다위셰서 
요생과 그의 아내 마리아에체로 이어질 뿐， 옥수의 아들 
이 외에 아우 것도 아니었융니다. (마태오 l3. 55) 
그러냐 갓난 이 아기는 “말씀이 사강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요한 1. 14) 하느닝의 아률 성자 그리스 
도이십니다. “냐에게 이르시는 주닝의 말씀 「녀는 내 아 
들， 오늘 너톨 몽았노라 J" 시 2. 1)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쁨이요， 
우리가 지내는 축제의 메시지업니다. 

사량이 되신 하느닝외 말씀‘은 우리에게서 안성을 취하 
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천주성융 주시였융니다1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신 강생의 심비업니다· 

성 아우꾸스며 노는 ，이 릎 강단하여 ‘요 지 극한 하느닝의 
사랑이여 ! 우라를 하느닝￡로 만들7] 위하얘 당신 천히 
사람이 되시다니 ! " 하고 외쳤융니다. 
이 방은 실로 하느닝과 사랍이 천주성과 인성을 서로 

주고 발는 신 "1 의 암이요， 사랑에 넙친 거룩한 암엽니 
다. 이렇게 온 누려는 새로와지고， 하느닝의 백성은 형 
성되며， 그러스도의 왕국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라스도께서 강생하시기 전에는， 하느닝께서 이 λ1]상 

을 내려다 보살 빼’ "1 천한 인간률만이 당신을 혀나 | 흩: 
어져 t 살고 있음을 보셨지만， 이제는 세상을 내려다 1보실 
혜 새로운 아당 그러스도를i 그라고 그를 짜르고 그를 

닮아가는 온 인류를 당신의 백성으로 흐풋하계 미소지 
4시여 바라보살 수 있게 되었융니다. 
사장은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하예 형제적인 우호판계를 

맺고， 사랑과 기쁨， 그리고 형화와 상호 부조얀에서 살 
기를 원하고 있음녀다 
하느닝께서는 이러한 인류의 소망융 이뤄주시기 위하 

여 성자를 세상에 보내 주셨고， 성자께서는 인류의 머리 
로서 하느닝의 백성을 형성하며 교회를 세워 주셨융니마 
교회는 하느닝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강생의 신>l1 릎 

계속하는 사랑의 공동체업니다. 
교회는 그러 스도의 카르침에 짜라 만만올 하냐로 묶어 

하느닙의 백성을 형성하며， 그의 나라률 완성해 나가고 
있융니다. “하느닝께서는 각 개안올 아무한 연결도 없。1 
개 뻗적A로 거 룩하게 하거 냐 구원하지 않A시 고， 오칙 
사람들을 한 백 성A로 모아서 당신울 진실히 알아 모시 
며 충실히 섭기도록 하시였기 혜운업니다. (교회현장 9)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영(훌)에 의해 생동하 

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천주교 선주교구장 김 제 덕 주교 

교회가 생동하는 그러스도의 옴이 되기 위하여 우리 
는 하냐의 공동혜를 형성해야 함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 
순히 착한 사랍.들의‘ 집단이 아니라， 본질적4로 착한 공 -

동헤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려들 개개안의 개인 성화안 동시에， 우리 7]­
보두 하나의 공동체로써 함께 성화되어야 하기 혜품업니 
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인지 우리의 신앙을 너무냐 

도 개인켜인 것A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읍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풀어 살아야 한다는 것， 진정A로 이웃 
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올 알기는 하지만 실천하는 데 
는 게올리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의 신앙。1 
지나치게 내세(來世)에 대한 것만을 강조하여 온 나버지 
현세의 삶을 주요시 하지 않운 데서 온 혜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흔 우리는 장차 완성휠 하느닝의 냐라를 향해 냐그t 

예 걸융 걷고 있는 하느닝의 백성업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신앙 혜품에 이 세상의 삶을 아 

우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찰웃업니다. 주냥 
께서 칙정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J흘 보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터 하느닝의 나라가 입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읍니다. 
사상 하느닝의 냐라는 이마 그러스도안에서 시작되에 

이 세상에서 종말을 향해 완성되어 가고 있융니다-

친애하는 교혈자매 여러분‘! 

주닝의 성단율 맞야하여 사랑의 은훌이 여려품파 온 
겨레위에 풍성히 내려시기릎 기원합니다. 
사랑의 은총이， 특히 형제적 사랑이 오늘처렴 소망스 

러웠먼 혜도 일쩌기 없었먼 것A로 여겨칩니다. 
우리 크리스얀의 특정은 형제적 사랑의 유대영니다. 
그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 가운레는 가끔 개인주의 

적안 ̂ J.싱가을이 않。1 있윤니다. 한 사랑 한 사합올 폴 
혜 극히 옐성하고 홈잡을 데 없는 착한 신자로 보。1 ~1 

만， 함께 일할 혜에는 단결성이 없고 공동체 의식이 없 
어 결국은 사랑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융니다. 
우리가 개인적￡로 세상에 훌사하는 것도 훌륭한 일。1 

’지만， 교회의 엠바들이 한데 풍쳐 사랑의 공동체를 이 
루고 굳게 일치 . 만결하여 사회에 봉사할 예 주녕의 영 
광은 더욱 크게 현양될 것엽니다. 
내년 1976년을 우리 교구에서는 「톨사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자 J는 해로 설정했융니다. 그러냐 봉사에는 만 

드시 사랑이 앞서야 하겠A니， 보다 냐은 내일의 봉사률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굳게 결속하얘 사랑의 공동체를 。I

룩합시다. 
끝A로 얘러 ;운과 여러붐 가정 위에 캉생하신 그리스도 

의 은총과 형화를 뱅니다.‘그리고 특옐허 가난하고 영듣 
이 들에케， 의(義)흩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플， 옥에 갇 
한 오든이들에 게 , 그밖에 불우하고 외 호운 모든이 들에 
케 이 밤에 주닝의 위로와 영화가 충만히 내리기블 기 

원해 마지않습니다. 

1975년 성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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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바오로 6 세는 18일 전세계 기독교도들에게 기아와 철명 ，운맹 ，빈곤，국제판계 및 ; 

n 역의 불공형 ， 문화 경제적 신 식민주의로 고통올 겪는 사량들을 위한 해밤의 ;투사가 : 
되라고 촉구했A나 해방· 투쟁의 수단~로 폭력을 사용치 않도록 경고했다. 
바오로 6 세는 이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표한 「현대세계의 복음화」라는 1만3천 : 

l단어 의 권고운(짧告文)을 통해 “복음화와 인도척 필요， 개발과 해방사이에는 긴밀한 ; 
판계가 있다g고 천제하고 교회가 인간올 여러가지 고통에서 해방시켠 책임이 있다고 ; 

쾌방의 신학(解放神學)올 역설혔다 . 
교황은 북 아일해드와 례바논，훨리핀，중낭미 둥지에서 기독교들이 폭력대럽의 주인 i 

」공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부력 둥 폭력과 우차옐 살해릎 해방의 수단A로 ‘사 i 
용할 경우 더욱 잔인한 단앙파 노예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A묘로 교회는 폭력을 용인 :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E義3를 거스리는 것는 

r랑을 거스리는 것 
-김수환 추「 

F져 온 기쁜 소식은 사랑과 명화이 며 주월팍 영 경김슬 엉.:J，..;.. "u -11 ~ -1 ~ -, - J 

마음과 같다 ‘ 、 ‘ -、 <“ -、 " ð1 

그리 스도의 가르침의 근본은 하느님께 대한 사당과 0 1 '7;"이 l 에‘G‘.、「꺼 " - ’ ζ: :」
r행한 사량들에 대한 사당율 실;효있느냐 U~~~νrη -r ν -1 -, 

는 하느닝의 냐라에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꽂할 수ζ 강 -뀐 νr. 、 -, 、 、 L ‘、 ;、
‘ 정 의 를 거스리는 것은 바로 사랑을 거스리'e ~O，J y t1 γ ’ ‘ “그“ 、
노력 윤 공 사항에 가득찬~사회 건설윷 위 한 =닉 넙 ν1 t:t . ;“‘.--1 -..:- ι. ' ι ι o 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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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쇄신〔內的制新)을 통해 

사랑을 생 활화i生·活化) 해 야 - 1975년 성탄절 

천주교 전주 교구장 
김재덕 주교 

천주교 전주교구 
형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 조성효 

숲정이 편집실 

천주교 천주교구 
사제 일동 

-장병회 주교 (마산) 

자아( 自我)마저 상실한 이 마당에 하느닝올 다시 모시고 내척 안 쇄신올 일A켜 방황 
-외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 하느닝이 완천 우결한 사랑으로 삼위일체가 되듯이 우리는 

‘ 캉생의 사랑얀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융니다.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내가 당신들올 사랑한 것처험 서로 사랑하라고 캉조하시 며 

‘(요한 13장 34철) 최후성관의 결정도 이웃에 판한 사랑의 실천(마해오 25장 31 -40쩔 j 
혀하에 달려있는 것업니다. 본 주교도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자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캉조해 용 만픔 새 로운 각오로 씬앙의 생 활화에 진력 하시 기 바랍니 다. 

/ 

회 캐 〔悔改)하고 그러 스도와 결 합하여 
야웃과 사랑을 냐누어야 

*언제나 애용해 추십시요* 

잣집 

전주 전신전확국 앞 
전화 @ 50 T 3 

깅 원 준(O~，고배) 

님 입 

-나길모 주교 (인천) 

- ‘ 

그러스도는 우리 모두가 하느닝 안에서 일치하여 영·화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i 사랑一 
A로 태어냐셨읍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최로부터 본래의 선S후 되돌아와 그들의 마 
융올 참된 회개로써 하느넙께 몰려드리기 위해 사량이 되셨융니다 . 
마옴A로 회개하고 그러스도와 결함한다는 것윤 고행과 극기를 요하는 것업니다. 

죄의 솜판을 버 리 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사랑융 나누는 생활올 하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자주 그리스도께. 향해야 합니다， 

/‘ 



1976년 l월의 행사롤 ;~---"" 

* 1 월은 나병으로 고통받는 헝제률올 돕는 달입 니다， * 
1. 평화의 날 신년 교례회 : 1 일 11시， 가폴력 생타 
주교넙율 모신고 요든 형제둘이 명화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자리에 상가 초대합니다. 희배는 없읍니다 

2" 사제양성 후월회 창립 총립 총회 : 1 일 12시 , 가폴력 씬타 
3 , 칙잠인률 위한 공동체 묵상회 • 1 일 오후 2시 -3일， 가흘릭 샌타， 회 ll) 3천원 
4 , 쩌19차 납성 꾸르쉴료 ~ 1 얼 요후 5시 -4일 , 가흘려 씬타， 회 비 4컨원 (전주교우 5천원) 
5 , 매월 5일은 교구비톨분납하는 날입니다. 

6. 중 고등 학생회 원원 수련회 : 5-6일 가툴력씬타 7 , 참사회 : 6일 
8 , 사목교서 연구훌 위한 신부 · 수녁 연수회 : 7-8일 , 가툴렉 캠타 

9 , 성십 · 해성학교 졸업석 : 9일 10 , 가톨릭 농민 전북 연합회 : 9-10일， 가툴력 씬타 
11. 성심 · 해성 교직월 연수회 : 10일 9시 -11얼 오후 2시 , 가툴릭센타 12 , J.O C 지도루사모임 :11얄 
13 , 본당 추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 1 2-15일， 가툴릭씬타 
14 , 가톨릭 농민회 전국회의 : 15-18일， 가툴력센타 

15 공소 순회 교육 : 17-18얼 , 부안 동룡리 꽁소와 진안 한률공소 
16 J ,O ,C 투사 횟 선배투사， 예비투사 지도자 훌련 : 16-18일 
17 , 일치 기도회 : 19일 , 가흘릭 씬‘타 18 , 숨교자 험양회 준비회의 : 23얼 , 가흘렉 씬타 
19 , 사목교서 연구톨 위한 평심도 연수회 : 24-25일 , 가폴릭 씬터· 

@사도회 회장단과 선교， 전례， 재경， 봉사 위원장 @ 교구산하 제 기판의 임원 
@교구 단위 ·신성단체의 임원 

20 , 공소 순회 교육 : 24-25일 , 고산 수청 리 공소와 함옐 석 동 공소 
21. 대학생 공동체 묵상회 : 26-28일， 가툴릭 씬타 22 사목혐의회 : 27일， 가툴력 씬타 

~ •. < .. ‘’'"‘ ....... 。 사제양성 ‘후월회 창립 훌회 0 .. …까 .. …이끼'.끼끼’”씨’ ..... ‘ν…….끼、끼.“… .. 

그간 여러붐둘의 정성어린 후원A로 1청반원이 념 

? 는 기금이 마련되었융니다. 앞￡로의 발전적인 방뱅 ; 
; 들올 요.색하고자 협조해 주신 여러훈뜰파 풋 있￡신 i 
; 릎을융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신년 교례회흩 겸 i 
; 해서 휴 냐와 주세요. 이 사엽을 위해 노력해 주신 ; 

; 여러붐께 주교녕의 따뭇한 강사의 인사를 드럽니다. 

: 아울러 이러한 기를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애쓰겼 
{ qi 前 성 소 지 도 안복진 신부닝 과 現 성 소 지 도 ‘ 범‘ 3 
i 석규 신쑤닝의 감사와 협조의 인사도 벗붙입니다. 

口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口 

，(J.정 연휴를 보랍되게 보내시라고 칙장인 교형 자애를 
호대합니다. 

륙히 대학생들은 26-28일에 있울 묵상회에 휴 냐오세 

‘요. 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키 바랑니다. 대학생들 
을 위해서는 2월22-24얼에도 묵상회가 !E 있읍니다. 

‘ ‘”….'까'.끼’、ι ..... “‘'.끼 ....... 

: 크리스첼 지도자를 위한 단기교육이 꾸르실료입니 

? 다. ; r 씩l정 연휴를 선용하시 어 당신의 신앙생 활에 활력 
t 소를 공급하성시요. 여성올 위해서는 2월25-28일에 ? 
; 푸르실효를 열 예정입니다; 꾸료실리스타가 되지블 ; 
5 원하시연 온당 신부닝께 상의하심시요. 
;;, "f르살린스타틀의 빨랑까훈 기다빈콘 잊윷니깐· 

口사목교서 연수회口 ! 

1976년은 “봉사하는 하느닝 백 성 이 되자”라는 주제 로 
한해흘 살아가자고 주교넙의 신~ 사옥교서가 발표될 예 
정입니다. 

이 정신을 배우고 익혀 참된 크리스얀이 되자고 신부 
수넥 • 명신도률올 위한 연수회가 열렵니다. 
공소회장닙률을 위해서는 2월 6-7일에 연수회를 할 

예정입니다. 

디주월학교 교리교사 연수획口 

내일의 주인， 주일학교 아동들의 교리교육을 위해 애 
1 쓰는 교리교사툴 위한 연수회에 않윤 성원 부탁드립니 
다. 

꽁소 공리교사들을 위해서는 2월 16-19일에 있을 예‘ 

정업니다. 

-키.“.、닝 .. “"““.、.•.•. 

우리 나라의 농촌뭄제 는 매 우 중요하고 성 각합니 다.‘ i 
~ 250여개의 공소의 대부분이 농촌일 뿔 머러 많은 ; 
- 본당도 농촌에 있-읍니다. ; 

농민회의 발천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 줍시다. 

口공소 순회 교육口 

놓한기를 이용한 공소 순회교육을 위해서 성심학교와-
해성 학교의 신자교사들이 -봉사하기 로 했읍니 다. 
우선 1차로 4개 공소만 선정 했융니 다. 

앞￡로도회 닿는 대로 뛰겠당니다. 
박수 아끼지- 맙시다 • 

. ‘ .... ‘디고마운 서독 간호원둘디、"‘ .... “ 

지 난언에 는 박근자양이 익 산농장 냐환자촌 공소 관 
: 건립에 써 달라고 350마르크 (약 70 ， 000원)을 보내 r 
: 서 우리를 감격케 했읍니다. 작 

‘이 번에 다시 냐양순양이 264-딸라95-'l1.트 (127 ， 674원) } 
; 융 보내 주었읍니다 .. ' 

76년 1월은 특히 나영으로· 고통알는 형 제 들올 풍 : 
; 는 달로 교쿠에서는 정했읍니다. 

성단절의 기뽑올t그들과 함께 나놓시다. 


